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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4(목)�고린도후서� 1-5장� �위로의�하나님

사도�바울에게는�늘�고난이�많았습니다.

주�뜻대로�행한�일인데�성도들의�오해를�사기도�하고

사도직을�의심받거나�비교,�무시당하기도�했습니다.

심각한�육체적,�심리적�고난과�중압감으로�인하여*

사형선고를�받은듯�힘겨운�시간들을�보냈습니다(1:8-9).

 *kath hyoerbolen, 배가 짐무게에 못 이겨 가라앉음

바울은�사도이기에�앞서�참�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.

복음을�선포하는�동시에�복음을�누리는�수혜자였습니다.

그는�깊은�슬픔과�고통,�처참한�상황,�절망�가운데서

십자가와�부활을�묵상하며�큰�위로를�받았습니다.

영적�재무장을�통해�다시금�사역을�이어갔습니다.

(2:10-11,14, 3:5-6, 4장, 5:17-21)

<위로(헬, 파라클레시스)>에는�깊은�의미가�담겼습니다.

이는�어려움에�처한�사람을�직접�찾아가�함께하면서

그의�감정,�상황,�형편을�살피며�때에�맞는�말로써

다음�단계와�수순으로�나아갈�수�있도록�이끄는�것,

새로운�희망/안목/방향을�제시하는�것입니다.톰� 라이트

하나님은�우리의� <위로자>가�되십니다(1:3).

십자가에�달리신�주님은�모든�고통을�겪으셨고,

사탄과�죽음의�권세를�이기시고�부활하셨습니다.

우리는�그�주님�안에서�부활의�능력을�경험하며

위로와�새로운�생명을�얻고�회복됩니다.

(1:4-7, 4:10-18, 5장)

살아계신�주님은�우리�가운데�역사하고�계십니다.

모든�일을�아시며�잘못된�것을�바로�잡으십니다.

우리를�건지셨던�주님은�또�건지실�것이며(1:10)

어떤�상황에서도�찬양하게�하실�것입니다(1:3).

나는�고난의�상황에서�십자가와�부활을�묵상합니까?�

❶ 내주하신�성령으로부터�참� <위로>를�받고�있습니까?
❷ 십자가,�부활을�묵상하며�회복과�사명으로�나아갑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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